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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으로 슬기로워질 청년농 생활' 간
담회 개최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6.10.07 17:16

성주지사 회의실서 10월 1일 청년농업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농지지원사업 안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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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국제아이저널

[국제i저널 = 이순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장규석)는 10월 1일 지사 회의실에서

2026년 신규 선정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으로 슬기로워질 청년농 생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규모, 영농계획, 사업 참여

의향 등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영농 초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생애첫취득 농지지원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농지은행 포털을 활용한 매물 확인, 임대 관련 농지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

다.

장규석 지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맞

춤형 농지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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